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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에 새긴 한국미의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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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하염없는 생각〉 적동, 황동, 백동 100×60×80cm 1987

지난 8월 한국미술관에서 열린 김승희 개인전 〈다시 보는 풍경〉은 
작가가 1970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제작하고 있는 설치 작품과 
다채로운 금속 작품의 면모를 풍부하게 보여 주었다. 즉 작가의 
초기 작품인 〈황동병〉부터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설치 작품 
〈십장생 풍경〉까지 작가가 오랫동안 쌓아 온 ‘작품사’를 한눈에 
관통해서 관람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더군다나 작가가 한국 
현대공예의 역사를 만들어 온 장본인으로서 시대적 요청과 작가적 
욕망을 작품에 투영해 왔음을 금속을 다루는 기법과 다양한 
오브제를 통해 마주할 수 있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었다. 어언 
50여 년에 이르는 작가의 작품사적 궤적에는 한국의 전통적인 
사물에서 기인하는 미적 형질과 이를 현대적인 감수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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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신만의 독자적 언어로 승화하려는 열정이 투사돼 
있었다.

김승희 〈색동풍경 브로치〉 정은, 황동, 금속 채색 및 옻칠 7×5cm 2015

작품에 나타난 표현과 형식의 측면에서 보자면 김승희는 금속 
자체의 질료가 지니고 있는 물성을 차갑고도 간결하게 정돈하는 
양식을 특징으로 내세우며 꾸준히 작업해 왔다. 작업의 초기 
단계였던 1970년대에는 정서적 형태감과 부드러운 선에 의한 
단순함을 크게 부각시켰다면, 80년대는 풍경을 모티프 삼아 금속 
그릇에 회화적 표현을 강하게 드러냈다. 90년대 이후부터는 
회화적인 것을 넘어 조각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평면 작품 또는 
입체 작품 등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 속에서 한국의 금속 공예가 
단지 기능이나 용도에만 고착되어 소통을 확대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의 작업들, 즉 2007년 한국미술관 
기획전 〈백남준 가시고 365일〉에 출품했던 대형 비디오 작품인 
〈그릇에 비디오아트를 담다〉와 같은 조각적인 스케일을 지닌 작품, 
또는 기하학적인 형태로 철 구조물을 제작한 후 채색하고 십장생 
형상의 평면 요소를 한 개씩 가미한 설치 작품 〈십장생 풍경〉을 
보면, 작가는 기법에 얽매인 금속이 아니라 그 재료가 지닌 표현적 
가능성을 개방함으로써 작가 자신의 삶과 적극적인 융합을 이루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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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산〉 시리즈 1983

그런 의미에서 금속이라는 특정한 질료를 통해 드러난 김승희 
작업의 다양성은 이 질료에 대한 작가의 강렬한 표현 욕구와 
열정을 방증해 준다. 이러한 강렬함은 무엇보다 한국적인 것을 
좇아 온 관심과 의지로 꾸준하게 이어져 왔다. 〈십장생 풍경〉은 
이와 같은 작가의 의식을 직접적으로 가시화해서 보여 준 
드문 사례 중 하나다. 기존에 작업해 온 작품 양식과 다르게 
〈십장생 풍경〉은 금속재로 이루어진 색채 드로잉처럼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와 정서를 향하고 있다. 즉 평소에 작가가 작품을 
제작하면서 보여 줘 왔던 오브제로서의 완결성보다는 내면에 
기인한 미적 세계의 내러티브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속의 곡면, 직선 판곡과 상처 그리고 무엇보다 선명한 
오방색과 함께 드러난 완만하고 다소 느슨한 여유를 가진 
십장생의 상징 이미지들을 선보인 것이다. 그동안 작가가 선보여 
온 작업에서 십장생이 작품의 소재로 빈번하게 등장했을지라도 
이번 전시에서처럼 설치로 이어진 규모와 회화적 오브제로서의 
표현적 면모는 새로운 시도로 간주된다. 금속 기(h)나 오브제 
등에서 보이는 조형적 섬세함이나 현대적 감수성과는 분명히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이 작품은 한국인의 의식 지평에 자리한 
평화로운 삶의 이상향에 대한 이미지를 재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작가의 예술적 여정 속에 여실히 보이는 
작업을 향한 열정은 고스란히 새로운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금속 
질료의 새로운 표현 세계를 개척하고자 하는 의지는 이미 작가의 
숙명처럼 작업을 하는 손과 태도에 깃들어 있는 것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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